
동한 말 본격적으로 전래된 불교는 위진(魏晋)시
기 정치적 실험을 거치며 남북조시기에 지배적인
통치이념으로자리잡았다. 이때유(儒)·도(道) 양가
의 본격적인 반박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 도교에서
문제삼았던것은‘이하지방(夷夏之防)’으로,  ‘오랑
캐[夷]’의 저급한 문화가‘중국민족[夏]’의 우월한
문화를 망치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의식이었다. 이
런의식은이미선진(先秦)시대에그연원을둔다. 특
히 <맹자(孟子)>의“나는 중국문화[夏]가 오랑캐문
화[夷]로변한다는말은들었지만, 오랑캐문화가중
국문화로 변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만약 요
(堯)·순(舜)·주(周)·공(孔)의 도를 버리고 다시 오
랑캐[夷狄]의방법을배운다면어찌미혹하지않겠
는가?”등의 구절에서 그런 의식이 얼마나 깊은 뿌
리를지녔는가가충분히짐작된다.

이문제가직접적으로발단이되기시작한것은바
로 남송(南宋)의 도사 고환(顧歡)이 <이하론(夷夏
論)>(478)을 찬술하면서부터다. 그는 이전에 출현한
위서인 <노자화호경(老子化胡經)>의 내용을 근거로

“불조(佛祖) 석가모니는노자(老子)가교화했기때문
에그성인(聖人)에있어서는차별이없다. 하지만가
르침에있어서는도교는성교(聖敎)이고불교는이교
(夷敎), 즉 오랑캐의 가르침으로 결코 같을 수 없다”
고 말했다. 그것은 마치 배와 수레가 물건을 운반하
는것은같지만배는물에서사용하고수레는육지에
서사용되는것과같아결코함께쓸수없다는주장
이다. 고환의주장은“불교는자비심을말하여뭇생
류를해치지않지만자신을나아준부모에대해서는
조금의효경(孝敬)하는마음도없어화하(華夏: 중화
민족)의예교(橍敎)와는결코양립할수없다. 따라서
반드시불교를고향으로돌려보내야하고, 중화민족
은결코불교를신앙해서는안된다”는내용이었다.
<이하론>의주장은바로불교계의반박을받았다.

혜통(慧通)의 <박고도사이하론(駁顧道士夷夏槥)>과

승민(僧愍)의 <융화논절고도사이하론(戎華論折顧道
士夷夏槥)> 등의스님들의반박이외에수많은거사
들이 격렬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기록에 따르면 애
찬(哀粲)과 명승소(明僧紹), 주소지(朱昭之), 주광지
(朱廣之), 사진지(謝鎭之) 등 수많은 거사들이 여러
편의반박문을찬술하였다. 
명승소는 섭산(攝山) 정림사(定林寺)에서 20여 년

을은거해‘평원(平原) 거사’로잘알려져있는인물
이다. 그의<정이교론(正二敎槥)>(<홍명집>권6에수
록)에서는도교는장생(長生)을중시하여수련(修煉)
을 통하여 수정(守靜)의 경계에 도달하지만, 불교에
서는내심(內心)의공적(空寂)에이르러모든현상이
허환(虛幻)돼 참다움이 없음을 깨달으니, 도교에서
는 결코 고해(苦海)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불교에서
는능히고해로부터벗어날수있음을강조했다. 평

원거사의반박은사람들에게문제의초점을예의와
풍속등의외부적인것이아닌본질적인교의(敎義)
로전환함으로써교의의비교를통하여불교의가르
침이우월함을논증하고있음에의의가있다.
또한남송명제(明帝)시기에상시(常侍)를지낸사

진지는 <여고도사서(與顧道士書)> <중여고도사서
(重與顧道士書)>를찬술해<이하론>을반박했다. 사
진지는“사람에게는반드시사람의동류[人類]가있
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군체(群體)가 있어 오랑캐던
중화민족이던모두인류의공통된본질을지니고있
어 비록 풍속은 달라도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말했
다. 이어서그는불교와도교의차별을논하고서로
에게 장점이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보편적인 인성
(人性)의각도로부터‘이하론’을해결하려고했다. 
주소지(朱昭之)의 <난고도사이하론(難顧道士夷夏

槥)>에서도“인도와 중국의 풍속이 달라 가르침이
다르게나타날뿐임을강조하고, 그다름은다만‘지
극한 도[至道]’의‘쓰임[用]’에 따라 표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지도(至道)’의‘지극한체[極體]’를

‘무(無)’로설정하고, 유불도삼교가모두‘무’와연
관된 표현의 형태로 파악해‘이하’의 구분을 짓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본체론(本體槥)
의입장에서<이하론>을반박한것이다.
이와 같이 <이하론>에 대한 불교의 반박은 불교

가교의적으로도교보다우월함을강조하고, 보편적
인 인성을 지닌 인류이기 때문에‘이하’의 구분은
불필요한것이며, 또한그본체의입장에서표현방
식이다를뿐임을강조한것이다. 또한이들의말미
에는대체로불교는대자대비로써모든중생을구제
하니, 유·도 양가의 교의보다 크고 넓어서 오랑캐
나중국민족이모두신앙할수있음을밝힌다.
이러한불교의반박에대하여도교에서는어떤도

사가 장융(張融)이라는 가명으로 다시 <삼파론(三破
槥)>(479)을저작하게된다. 이른바‘삼파(三破)’란바
로불교가“나라에들어오면나라가깨어지고[入國破
國], 가정에들어오면가정이깨어지며[入家破家], 몸
에 들어오면 몸이 깨어진다[入身破身]”는 극단적인
불교에대한비판이다. 또한불교와도교의가르침을
비교하기를, “도교 가르침은 정밀하게 사유하여‘하
나[一]’를얻어죽음이없는성인(聖人)의경지에들
어가게한다. 불교의교화는삼매(三昧)와신통(神通)
으로‘태어남이없음[無生]을바라고죽음을열반(涅
槃)이라고해죽음을배우게한다”고설명했다. 도교
의핵심은수련해득도한다면죽지않는선인(仙人)을
이루지만, 불교는사람들에게삶을떠나열반에들라
고강조하니, 죽음을배우는가르침이라는것이다.
이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승순(僧順)의 <석삼파론

(釋三破槥)>, 현광(玄光)의<변혹론(辨惑槥)> 등스님
들의 반론이 나타났다. 거사중에는 <문심조룡(文心
雕橛)>의작가로유명한유협(橝 )이 <멸혹론(滅惑
槥)>을 찬술했다. 유협(465-520)은 양대(樒代)의 고
승 승우(僧祐)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양무제의 장
자이며 불교학에 뛰어났던 소명(昭明)태자와 매우
친밀한관계를갖고함께교의를연구했다. 그는입
적하기몇해전에출가했을뿐거의대부분을거사
신분으로보냈다.
유협의<멸혹론>에서는<삼파론>의주된관점들

을 하나하나 인용해 논파했다. 불교가 국가를 망하
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협은“국가의 쇠망은‘치
란(治榽)’에 있지 불교에 귀의했기 때문이 아니다.
반대로 불교가 흥성할 때 국가가 오히려 부흥했음
을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면서 논증한다”고 반박했
다. 가정을깨트린다는주장에대해서는“불교역시

‘효(孝)’를 중시하지만 그 표현양식에 있어서 다를
뿐임을 밝히고, 여러 가지 업인과보에 의해 출가수
행이 참다운‘대효(大孝)’임을 논증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강상명교(綱常名敎)의 준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출가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참으로 인연(因緣)과 업감(業感)
이둘이아니기때문에명교는둘이있는것이다. 재
가[縉紳]와사문이다른까닭”이라말했다. 
불교에서는여러인연과업감으로인해필연적으

로 재가와 출가수행자로 나뉘게 돼 각각에 적합한
두 종류의 명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유
협 역시 당시 모든 불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감히 명

교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을알수있다. 명교를부정하는것은국가체제에대
한 부정으로 통하는 당시 시대적 한계때문이었다.
또한 몸을 망친다는 주장에 대해 유협은 오히려 도
교의 양생술법이 자칫 잘못하면 몸을 망치게 되고,
설사 신선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소도(小道)’임을 밝히며, 나아가 불교야말로 참다
운‘대도(大道)’임을역설했다.
남북조시기의 이러한‘이하론’은 외래종교인 불

교가 문화적 배경과 풍토가 다른 중국에 정착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었다. 특히 동한과 위진 시기를
거치면서 불교가 지배적인 정치이념으로 설정되면
서 본토에서 자생한 유·도 양가의 비판과 공격은
더욱 심해졌을 것이 자명했다. ‘이하론’은 바로 민
족과 문화적 정통성의 문제였던 것이다. 민족적 정
통성의문제는논리보다는정서적인측면으로치우
칠여지가많다. 따라서이런문제의해결은출가승
려보다는 오히려 재가의 거사들이 보다 적합했다.
무엇보다 출가 승려는 이미 명교의 틀에서 벗어나
그 설득력이 반감된 것이 이유다. 물론‘이하’의 논
쟁에뛰어난스님들이많이참여했고, 그역할은상
당히중요했다. 그러나실제적으로이러한배불논쟁
에 있어 거사들이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
가더욱많았다. 그것은정치와학계, 문학등세속적
생활에 바탕을 둔 거사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일반대중들의호응을끌어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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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조 시기 배불논쟁과 거사불교(1)

-이하(夷夏)의논쟁과거사들의반론-

고환‘이하론’찬술후재가거사들반박줄이어

‘정통성논쟁’은외래종교정착위한필연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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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질 좋은
소금“자자색색죽죽염염은총아홉번의가열과정을거쳐독성의완전제거
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
에의한용융과정을거쳐탄생된품질이가장우수한죽염입니다. 
이죽염은다음과같은기능이있기에일반인및환자들에게
꾸준한섭취를권장할수있는좋은식품이라할수있습니다.

1. 강한해독작용을하며간기능을좋게한다.  
2. 소염작용을하며잇몸과치아를튼튼하게해준다.
3. 위장을튼튼히하며식욕을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체질개선에도움을준다.

※죽염을꾸준히섭취하시면인체의자가면역력이높아져
감기등기타질병예방에크게도움이됩니다.

99번번구구운운
가가 루루자자죽죽염염 112255gg 2277,,550000원원
가가 루루자자죽죽염염223300gg 5500,,000000원원
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112255gg 2277,,550000원원
알알갱갱이이자자죽죽염염 223300gg 5500,,000000원원

22번번구구운운
보보급급형형민민속속죽죽염염 550000gg  1100,,000000원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배송비2,500원(5만원이상구매시무료배송)

법회안내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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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94-0122 www.zenparadise.com


